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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대체 플래스틱 밸브 수출대박
나우밸브, 저장탱크용 밸브 소재로 수출시장 공략 … 가격경쟁력 확실

국제 원자재 가격폭등으로 금속제품 품귀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황동을 대체한 플래스틱 소재 밸브를 

개발한 국내 한 벤처기업이 중국에서 대박을 터뜨렸다.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한국산업기술대학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나우밸브는 5월3일 황동밸브를 플래스틱제

로 대체한 플로트밸브(볼탑)를 개발해 중국 시장에 진출한 결과, 베이징 소재 한 무역회사와 600만달러 상당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나우밸브는 5월20일까지 20만달러 상당의 밸브제품을 첫 선적하는 것을 시작으로 2005년 4월까지 모두 600

만달러의 각종 밸브를 수출하게 된다.

또 6월 중 일본의 한 무역회사와 대규모 수출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계약조건을 조율하고 있다.

나우밸브가 개발한 밸브는 각종 저수조, 물통, 보일러, 정수기, 화학약품 탱크 등에 적용되는 것으로 부력식

인 기존 황동이나 스테인리스 스틸 제품과 달리 내부수압과 중력, 부력 등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밸브 파손이나 누수 위험이 없고 수위를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으며 강산이나 강알칼리 등에서

도 버틸 수 있는 등 기존 황동제품의 문제점을 단번에 해결했다.

더욱이 가격경쟁력이 뛰어나 기존 40㎜ 기준 청동제품의 개당 가격이 19달러에 달하는 반면, 나우밸브의 제

품은 6.24달러에 불과해 한해 15억달러에서 20억달러에 달하는 전세계 밸브 시장 수요를 크게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학재 대표는 “국제 원자재 수급난으로 황동밸브 재고가 바닥난 상태에서 플래스틱 소재 밸브가 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일본이나 미국의 무역회사와 대규모 수출계약을 준비하고 있어 앞으로 수출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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